
韓國保育學會誌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2017. Vol. 17, No. 3, 83~110

http://dx.doi.org/10.21213/kjcec.2017.17.3.83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하 지 영
*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효과를 나타

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 및 대전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3~5세 유

아 213명의 어머니였으며,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연구결과 남아의 어머니일수록,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어머니

의 정서지도 신념 중 부모지도 신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반면,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수록 양육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자녀습득 신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녀습득 정서지도 신념이 낮은 경

우보다 높은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제언을 제시

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정서성(Emotionality)
                    정서지도 신념(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 서론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으로(Abidin, 1990), 매일 일어나는 부모

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정상적인 부모역할의 일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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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Deater-Deckard & Scarr, 1996; Rodd, 1993).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삶

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들에 비해 경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일 경

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누적은 큰 스트레스 사건보다 오히려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부모-자녀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Crnic & Greenberg, 1990).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Abidin, 1990, 

1992; Rodgers, 199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한편, 애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덜 반응적인 경향이 있다(민하영, 이영

미, 2009; Crnic & Greenberg, 1990; Deater-Deckard & Scarr, 1996; Yavuz, Selcuk, Corapci, & Aksan, 

2017). 신지연(2011)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유아에게 신체

적 체벌이나 부정적인 언어 상호작용, 비논리적 훈육과 같은 양육행동을 사용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서석원, 우수경, 2016), 교육

기관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자현, 위영희, 2012).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아의 기질적인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Abidin, 1990; Belsky, 1984).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어머니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많은 일거리를 주게 되며, 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Gelfand, Teti, & Fox, 1992; Östberg, & Hagekull, 2000). 특히 기질의 여러 가지 요인 가

운데 부정적 정서성은 까다로운 기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Paulussen-Hoogeboom, Stams, Hermanns, & 

Peetsma, 2008; Prior, 1992), 두려움이 많으며, 화를 잘 내고, 부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며, 쉽게 달래지지 

않는 것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Sanson, Hempill, & Smart, 2004). 부정적 

정서성은 다른 기질 특성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신지연, 

2011).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

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민희, 문혁준, 2007; 김송이, 최혜영, 2007; Berryhill, Soloski, 

Durtschi, & Adams, 2016; McBride, Schoppe, & Rane, 2002).

최근에는 정서성을 하나의 차원으로 보기 보다는 부정적 정서성과 긍정적 정서성의 두 차원으로 이

해해야 한다고 본다. 부정적 정서성과 긍정적 정서성을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Zentner & Bates, 2008).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부정적 정서성에 많은 관심

을 기울인 데 반해 긍정적 정서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redrickson, 1998). 그러나 긍정적 정서성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인 자원을 형성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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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가 있다(Fredrickson, 2001). 또한 긍정적 정서성을 접근성의 행동(approach behaviors)과 관련

되는 정서의 경향으로 보기도 하는데(Zentner & Bates, 2008), 무엇인가에 접근하고 탐색하기 위해 흥

미와 열의를 가지며, 긍정적 기대나 새로움에 대한 추구, 웃음과 미소 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성은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모

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i, Repetti, & Sperling, 2016; Sallquist, 

Eisenberg, Spinrad, Gaertner, Eggum, & Zhou, 2010). 그러나 지금까지 긍정적 정서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으로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중에는 자녀의 부

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

의 긍정적인 양육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연구(Crockenberg, 1986; Crockenberg & Leekers, 2003; 

Paulussen-Hoogeboom et al., 2008)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

다고 해서 어머니의 양육이 항상 더 힘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유

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 간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신지연, 2011). 

예를 들어, 자녀의 성별(Paulussen-Hoogeboom et al., 2008)이나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

(Crockenberg, 1986; Crockenberg & Leekers, 2003) 등이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절 변인 중에서 어머니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려고 한

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bidin(1992)은 아동의 특성 자체보다 부모의 인지적 

특성이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

해 어느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날 것인지는 부모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인지적 평가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사이에서 조절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

게 된다. Abidin(1992)은 부모의 인지적 평가란 부모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얼마

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양육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

이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 기질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Abidin(1992)이 

제시한 어머니의 인지적 평가 측면으로서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Gottman과 Katz, Hooven(1996)은 정서에 대한 신념을 상위정서(meta-emo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

는데,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자녀의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격려

하거나 좌절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Halberstadt 등(Halberstadt, Dunsmore,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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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le, Thompson, & Bryant, Jr., 2008)은 정서신념이란 정서에 대한 가치(value), 자녀가 정서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control), 자녀의 정서 발달과정(developmental process), 정서에 대한 지도

(guidance), 정서를 통한 자녀와의 관계(relational) 등에 대한 신념을 다각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

다. 지금까지 수행된 어머니의 정서 관련 신념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정서 또는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남궁령, 2015; Dunsmore & Karn, 2001, 2004). 

그러나 신념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 갖게 되는 인지적인 과정으로,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관련 태도나 행동 등에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신념이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Halberstadt 등(2008)이 제시한 다양한 정서신념 가운데 정서지도(guidance)에 대한 신념은 다른 신

념들에 비해 부모 자신의 정서표현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가장 많이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신주혜, 정윤경, 201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자녀가 보이는 정서성 기질에 대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은 부모에게 부담감을 주기

도 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감을 주기도 할 것이다. 

부모의 정서지도 신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

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지도 신념을 높게 갖는 반면,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스스로 정서를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습득 신념을 높게 갖기도 한다. 자녀의 정서

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

각하며, 자녀에게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정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Dunsmore & Karn, 2001, 2004). 반면 자녀습득 신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한편, 자녀를 지지하는 반응을 적게 하였고,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주혜, 정윤경, 2013; Halberstadt, Dunsmore, Bryant, Jr., 

Parker, Beale, & Thompson,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어떠

한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자

녀의 정서성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로서 자신

의 행동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더 지지적이며, 스트레스가 적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Stevens, Jr., 1984)는 자녀의 정

서 지도와 같은 문제해결의 순간에 부모 자신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조은

정, 박형신, 2015).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지도에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양육신념을 갖는 것은 자녀의 

발달의 방향을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

를 덜 느끼게 할 수 있다(송승민, 송진숙, 200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가 자녀

의 정서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서지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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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

서성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에 대한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성별과 연령은 유아의 정서성이나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서성의 경우 비교적 생애 초기부터 성차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덜 나타내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그러나 유아기에는 성별에 따라 정서성, 특히 부정적 

정서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고(권연희, 2012; 임현주, 2015; 허혜경, 2013), 오히려 여

아가 남아에 비해 슬픔과 같은 일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성미영, 2006; Smiley, Tan, 

Goldstein, & Sweda, 2016)도 있어 그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성의 차

이를 살펴보면, 생애 첫 5년 동안 정서성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김소영과 홍세희(2015)의 연구에

서는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자녀의 정서적 예민성이 심화된다는 결과를 보고

한 반면, 연령에 따라 정서성 기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박인숙, 2014; 성미영, 2006)

도 있어 이 역시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경우에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일부 보고되

어 있다(Dunsmore & Karn, 2004).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사회적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여아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도덕적인 추론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Park & Cheah, 2005)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가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Chaplin, Cole, & Zahn-Waxler, 2005). 따라서 유아

의 성별이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유아의 연령에 있어서는 유아기 내에서의 차이

보다 유아기와 이후 아동기의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유아기에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유아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반면(최연화, 

조복희, 2013; Dunsmore & Karn, 2001, 2004), 아동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사회화를 위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지도에 많이 개입할수록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Castro, Halberstadt, Lozada, & Craig, 2015). 즉 유아기는 이후의 발달 단계에 비해 어머니의 정

서지도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어머니가 정서지도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여아에 비해 남아의 어머니가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영아, 2005; Scher & Sharabany, 2005). 어머니들은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남아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남혜순, 

2003).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자녀의 까다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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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렸을 때는 부모

에게 의존적이었던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율성을 갖게 되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행동이 더 문제

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Deater-Deckard & Scarr, 1996). 또한 유아기는 본격적인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규범을 가르쳐야 하므로 자녀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때 부

모의 통제전략이 중요해지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Paulussen-Hoogeboom et al., 2008).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마다 다른 경험을 하며, 특히 유아기의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이나 사회화의 지도와 같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 또는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

와 부정적인 자녀양육태도를 나타내기 쉽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리진, 윤

종희, 2000; 편은숙, 2004).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기현, 조복희, 2000; 김리진, 윤종희, 2000),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인 경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높게 인식하고,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면서 양육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

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신나리, 안재진, 

2014; 이윤주, 진미정, 2013). 또한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경제적, 정보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박영아, 2005). 그러나 어머니와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2; 김미숙, 문혁준, 2005; 차삼숙, 신유림, 2005)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변인들과 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취업여부와 가정의 월수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떠한 정서지도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성을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하고,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어떠한 지도 신념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기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것

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로 인식하기보다는 유아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에 대한 인식과 신념

을 재점검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긍

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89

연구문제 1.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  

              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  

              과가 있는가?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및 대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213명

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연령은 만 3세 57명

(26.8%), 만 4세 70명(32.9%), 만 5세 86명(40.4%)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107명(50.2%), 여아 106명(49.8%)

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외동 42명(19.7%), 첫째 54명(25.4%), 둘째 93명(43.7%), 셋째 이상 24명

(11.3%)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 10명(4.7%), 31~35세 65명(30.5%), 36~40세 106명(49.8%), 41

세 이상 32명(15.0%)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44명(20.7%), 전문대학 졸업 40명(18.8%), 4년제 

대학 졸업 86명(40.4%), 대학원 이상 40명(18.8%)이었다. 취업모는 115명(54.0%), 비취업모는 98명(46.0%)

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 10명(4.7%), 201~400만원 89명(41.8%), 401~600만원 71명

(33.3%), 601~800만원 21명(9.9%), 801만원 이상 17명(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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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                                                                  (N=213)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유아
연령

만 3세 57 26.8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44 20.7

만 4세 70 32.9 전문대학 졸업 40 18.8

만 5세 86 40.4 4년제대학 졸업 86 40.4

유아
성별

남아 107 50.2 대학원 이상 40 18.8

여아 106 49.8 무응답 3 1.4

유아
출생순위

외동 42 19.7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115 54.0

첫째 54 25.4 비취업모 98 46.0

둘째 93 43.7

가정의 
월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10 4.7

셋째 이상 24 11.3 201~400만원 89 41.8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0 4.7 401~600만원 71 33.3

31~35세 65 30.5 601~800만원 21 9.9

36~40세 106 49.8 801만원 이상 17 8.0

41세 이상 32 15.0 무응답 5 2.3

2. 측정도구

1) 유아의 정서성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hbart 등(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이 개발한 

유아 기질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원래 3~7세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소 유아가 나타내는 행동에 근거하여 어머니가 각 문항을 평정하도

록 되어 있는 총 195문항의 도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여 번안, 

수정하여 총 43문항으로 구성된 권연희(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은 분노/좌절의 표현

과 관련된 11문항, 두려움의 표현과 관련된 10문항, 슬픔의 표현과 관련된 11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

성되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금방 화낸다”, “좋아하는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매우 

슬퍼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 정서성은 미소/웃음의 표현과 관련된 11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혼자 놀이하면서도 잘 웃는다”, “잘 낄낄대며, 웃기는 행동을 잘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어머니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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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의 7점까지 평정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화를 잘 내고, 두려워하며, 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정서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미소나 웃음을 많이 보

이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정서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성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성 .753, 부정적 정서성 .862이었다.

2)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lberstadt 등(2008)이 개발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

신념 질문지(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PBACE)를 번안, 수정한 신주

혜(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래 정서의 가치, 통제, 발달과정, 지도, 관계의 5개 하위영

역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발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신념인 ‘지도’ 

영역을 사용하였다. ‘지도’ 영역은 부모지도 9문항, 자녀습득 8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지도’는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책임이 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신념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며, ‘자녀습득’은 

유아 스스로 정서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정서지도 신념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6점까지 평정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와 관련된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지도 신념 척도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부모지도 신념 .894, 자녀습득 신념 .849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양육스

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Scale: PSS)를 사용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척도의 하위영역은 자

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취업모에게만 해당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영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자녀양육으로 인

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문항이 포

함된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

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

는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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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는 리커

트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904, 부모역할

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910, 전체 .942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관련된 문헌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유아교육전공 교

수 1인과 아동학전공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과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용어와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1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완성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

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경기 및 대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에게 본 연구의 의도를 설

명한 후 동의를 받은 6개 어린이집과 1개 유치원을 선정하였다. 해당 기관의 만 3~5세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내용 및 설문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설문 참여에 대해 동의한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29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가운데 22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

어 74.8%의 수거율을 나타내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3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ɑ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별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방식에 따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하고 두 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위와 아래 집단으

로 구분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통계적 유

의도 검증은 p<.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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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전체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성별(r=-.14, p<.05)과 연령(r=-.15, p<.05), 어머니의 연령(r=-.16,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여아에 비해 남아일수록,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간

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14, p<.05), 어머니의 학력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16, p<.05).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

식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8, p<.001),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자녀양육

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r=.39, p<.001),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32, p<.001)와도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

적 스트레스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부모지

도 신념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r=-.14, p<.05), 전체 양육스트레스(r=-.15, p<.05)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낮으며, 전체적인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

득 신념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r=.14, p<.05),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r=.18, p<.01), 전체 양육스트레스(r=.17,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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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전

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
관계                                                                                    (N=213)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1) 1

2. 연령  .03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3. 연령  .03  .20** 1

4. 학력2)  .13 -.19**  .07 1

5. 취업여부3) -.08 -.02 -.04 -.05 1

6. 가정의 월수입  .02 -.00  .14*  .42*** -.06 1

유아의 정서성
7. 긍정적 정서성 -.02  .01  .04  .16* -.06  .06 1

8. 부정적 정서성 -.03 -.06 -.14*  .01 -.10  .06  .09 1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9. 부모지도 신념  .03 -.01  .08  .00 -.13  .11  .07 -.07 1

10. 자녀습득 신념 -.03 -.04 -.00  .04 -.05 -.13  .04  .02 -.25***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1.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5* -.15* -.15*  .13  .01 -.00 -.06  .39*** -.13  .14* 1

12.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0 -.13 -.15*  .08  .08 -.03 -.01  .32*** -.14*  .18**  .73*** 1

13. 양육스트레스 전체 -.14* -.15* -.16*  .11  .05 -.02 -.04  .38*** -.15*  .17*  .93***  .93*** 1

*p<.05, **p< 01, ***p<.001
1) 성별은 더미변인으로 처리함(남아=1, 여아=2).
2) 학력은 더미변인으로 처리함(고등학교 졸업=1, 전문대학 졸업=2, 4년제대학 졸업=3, 대학원 졸업=4).
3) 취업여부는 더미변인으로 처리함(취업=1, 비취업=2).

2.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조절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인 유아

의 정서성과 조절변인인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을 평균중심화하고, 두 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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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인 유아의 정서성을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

스트레스를 합한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유아의 정

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유아의 긍정적 정

서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의 경우 1.732,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의 경우 

1.698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확인한 결과 1.001~1.147의 분포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절효과의 분석에서는 상호작용 변인이 적절

한 절차로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계수(β)가 아닌 비표준화계수(B)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본다(Aiken & West, 1991).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을 투입한 1단계의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F=4.20, p<.01).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한 2단

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B=.12, p<.05)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

측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9%로 증가하였다(F=3.53, p<.01).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3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B=-.02, p<.05)과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B=.14, p<.05)이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1%로 나타

났다(F=3.02, p<.01). 즉 유아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가운데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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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   
(N=213)

단계 구분 B S.E. β t R2 △R2 F

1단계 유아의 성별 -.18 .10 -.13   -1.90

.06 .06 4.20**유아의 연령 -.11 .06 -.12   -1.74

어머니의 연령 -.02 .01 -.14   -1.96

2단계 유아의 성별 -.17 .10 -.12   -1.82

.09 .03 3.53**

유아의 연령 -.10 .06 -.12   -1.72

어머니의 연령 -.02 .01 -.13   -1.85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03 .07 -.03    -.44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 -.11 .08 -.10   -1.43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  .12 .06  .14    2.01*

3단계 유아의 성별 -.16 .10 -.11   -1.71

.11 .02 3.02**

유아의 연령 -.10 .06 -.12   -1.71

어머니의 연령 -.02 .01 -.14   -2.00*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A) -.06 .07 -.05    -.77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B) -.10 .08 -.09   -1.22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C)  .14 .06  .17    2.35*

A×B -.02 .11 -.01    -.14

A×C -.15 .09 -.12   -1.69

*p<.05, **p< 01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통제변인을 투입한 1단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6%인 

것으로 나타났다(F=4.20, p<.01).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B=.37, p<.001)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가운데 자녀습득 신념(B=.12, p<.05)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21%로 증가하였다(F=9.22, p<.001). 상호작

용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유아의 연령(B=-.10, p<.05)과 부정적 정서성(B=.35, p<.001),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B=.12, p<.05),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과 자녀습득 신념의 상호작용 변인(B=.19, p<.05)이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설명

력은 24%로 나타났다(F=7.82, p<.001). 즉 유아가 어릴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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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자녀습득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지도 신

념 가운데 자녀습득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정서

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   
(N=213)

구분 구분 B S.E. β t R2 △R2 F

1단계 유아의 성별 -.18 .10 -.13   -1.90

.06 .06   4.20**유아의 연령 -.11 .06 -.12   -1.74

어머니의 연령 -.02 .01 -.14   -1.96

2단계 유아의 성별 -.16 .09 -.11   -1.80

.21 .15   9.22***

유아의 연령 -.09 .06 -.11   -1.66

어머니의 연령 -.02 .01 -.08   -1.3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37 .07  .35    5.58***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 -.09 .07 -.08   -1.24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  .12 .06  .14    2.14*

3단계 유아의 성별 -.14 .09 -.10   -1.63

.24 .03   7.82***

유아의 연령 -.10 .06 -.11   -1.78*

어머니의 연령 -.02 .01 -.09   -1.3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A)  .35 .07  .34    5.43***

정서에 대한 부모지도 신념(B) -.10 .07 -.09   -1.33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C)  .12 .06  .14    2.23*

A×B -.04 .09 -.03    -.38

A×C  .19 .08  .15    2.34*

*p<.05, **p< 01, ***p<.001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조절변인인 자녀습득 신념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위와 아래 집단

으로 구분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습득 신념이 높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54(p<.001)이었으며, 자녀습득 정서

신념이 낮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23(p<.05)로 자녀습득 신념이 높은 경우의 기울기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녀습득 신념이 낮은 집단 또는 높은 집단에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이 높을수록 두 집단 간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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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 p<.05

B=.54, p<.001

양

육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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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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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습득 

정서지도 신념

그림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지도(자녀습득)신념의

상호작용 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이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남혜순, 2003; 박영아, 2005; Scher & Sharabany, 2005)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여아

에 비해 활동성이 높은 남아를 양육하는 데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영아, 2005). McBride 등(2002)은 부모들이 어머니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과 같이 반대되는 성의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도전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나타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남아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낀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어머니가 자신과 일치되는 성의 자녀보다 반대되는 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아기 초반은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

한 자율성이 점차 증가하여 부모의 의도와는 다른 자기주장을 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의 한계를 

검증해 보려 하게 되어(이주옥, 2008)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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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정서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결

과가 일치하지 않아, 유아의 성별과 정서성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권연희, 2012; 임현주, 

2015; 허혜경, 2013)도 있고,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는 높은 한편 긍정적 정서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거나(Weinberg et al., 1999), 여아의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성미영, 

2006; Smiley et al., 2016). 이와 같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정서성과 같은 기질은 생애초기부터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이며, 생물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

고(Buss & Plomin, 1984), 환경 또한 기질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Goldsmith, Lemery, 

Buss, & Campos, 1999)을 고려할 때, 정서성에서 나타나는 성차나 연령차보다는 개인차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정

서지도 신념에서도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신

념이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외의 요인과 더 관련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념이란 어머니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젊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자녀양육태도를 나타내기 쉬우

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많다고 한 선행연구(김리진, 윤종희, 2000; 편은숙, 2004)의 결과와 일치하며, 어머

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

력, 취업여부, 가정의 월수입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는 어머니의 연령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기보다 어머니

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하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성 기질이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볼 때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정서성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어머니의 연령

이나 학력에 따라서 자녀의 기질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김민희, 문혁준, 2007; 김송이, 최혜영, 2007; Berryhill et al., 2016; McBride et al., 2002)의 결과

를 대체로 지지하였다.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의 경우 감정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

하게 되어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육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여기게 된다(김송이, 최혜영, 2007; Sheeber & Johnson, 1992). 선행연구에 따라서는 자녀가 부정적 정

서와 같은 까다로운 기질을 가졌을 경우 부모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감당해야 하므로 자녀의 

행동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한편, 부모역할과 관련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김민희, 문혁준, 2007; Coplan et al., 2003). 또 다른 연구(신지연, 2011)에서



100  韓國保育學會誌 第十七卷 第三號 

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녀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와 관

계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전반적인 스트레

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긍정적 정서성을 가진 유아는 부모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Bai et al., 

2016; Sallquist et al., 2010)이 보고되어 있지만,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아영, 박애경, 2009)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양육을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상황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보다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습득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지도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자녀습득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발달은 타고 나는 것이

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고 바로 잡기보다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성숙주의와 관련이 있다(안지영, 

박성연, 2002). 또한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학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발달적으

로 적절한 기대를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반

복되면 결국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Halberstadt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학습하도록 기대하는 어머니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부모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부모역할에 대

한 자신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양육과제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부모는 스스로

를 유능하다고 지각하게 되고(Coleman & Karraker, 1998) 이는 결국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의 회피(Jarvis & Creasey, 1991)나 자녀의 행동

을 관리하는 전략의 실패(Middleton, Scott, & Renk, 2009)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 역시 자녀의 정

서를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자녀

습득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낮을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회귀선의 기울기(B)가 .23(p<.05)인데 반

해, 어머니의 자녀습득 신념이 높을 경우에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낮음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의 차이를 나타내는 회귀선의 기울기(B)가 .54(p<.001)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더라도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자녀습득 신념이 낮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습득 신념도 높

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부

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정서적 상황에 대해 적절히 개입하기 어렵게 한다(여은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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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그러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두었다고 지각하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지도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는가는 그 상황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들기도,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덜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스트레스가 많

다는 선행연구(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분노

나 좌절, 두려움, 슬픔 등의 정서를 강하게 나타내는 성향을 가졌을 경우 어머니가 지도하기보다는 자

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므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상황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

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부모

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도해야 한다는 신념

이 높은가 또는 낮은가에 따라서는 유아의 정서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에 대해 자녀가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

을 학습해야 한다는 신념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을 나타낼 때, 어머니 스스로 자녀의 정서를 지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자녀의 정서를 지도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이란 우선 자녀의 정서적 상황에 대해 정서를 지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

다.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정서지도를 어려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신주혜, 정윤경, 2016)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감정코칭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정

서지도에 대한 자신감, 정서의 표현과 반응, 양육효능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

다(백승선, 안연경, 곽경화, 2017; 서숙경, 김은경, 2012; Wilson, Havighurst, & Harley, 2012).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부모교육에 부모의 신념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에게 자녀의 정서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

의 정서를 잘 지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편,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은 키워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서의 표현과 인식, 조절 등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승은, 2011; 최은

숙, 2002)인 유아기의 정서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 중 자녀습득 신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지만,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에 대해서

는 어머니의 어떠한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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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성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다(Zentner & Bates, 2008). 긍정적 정서성이 낮다는 것은 웃음과 미소 

등의 표현이 적은 것을 의미하지만,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것은 분노, 좌절, 두려움, 슬픔 등의 표현이 

강렬한 것으로 어머니로 하여금 더 주의를 끌게 만들며 대처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성

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지연, 2011).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정서성에 대해 어머니가 보다 잘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박인숙, 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결국 자녀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가 스트레스의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유아의 정서성,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의 고유한 특성뿐 아니라 이를 지각하고 평가

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기질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효식, 윤

해옥, 연은모, 2015)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기질 가운데 부정적 정서

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질은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선천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왔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장유진, 이강이, 2014; Buss & Plomin, 1984; Goldsmith et al., 1999),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상호교류

모델의 관점(Sameroff, 1975; Sameroff & Mackenzie, 2003)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의 정서

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의 과정뿐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과정

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회성의 자료수집에 근거한 횡단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 관련 신념, 양육스트레스 등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심층

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모두 어머니의 보고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이 어머니 자신과 관련된 신념과 스트레스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의 

정서성과 그와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에 초점을 두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

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지도 

신념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지만, 어머니가 가진 신념이나 인식이 어떻게 정서지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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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노성향, 2014))와 아버지의 정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자녀의 정서적 기질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받아

들이고 지도할 것인가와 관련된 신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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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Ha, Ji 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213 mothers of 3~5 year old children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Daejeon, Korea.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children’s emotionality, 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and parenting stres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gender, age and mothers’ age wa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beliefs that children learn emotion by themselves and negatively related to 

beliefs that parent should coach children’s emotion. Also, the relations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moderated by mothers’ 

beliefs about emotional guidance. That is, higher levels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predicted higher parenting stress especially for mothers who believe that 

children learn emotion by themselv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mothers’emotion related beliefs to reduce parenting stress.


